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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류애란*, 이국권**

Ae-Ran Ryu*, Kuk-Gwen Lee** 

요 약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
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
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
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
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복지, 치매, 인식, 정책,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on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of dementia policy, it was found that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and 
dementia attitude had a positive (+) effect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As a result,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the elderly in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nd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upport services suitable for the culture of 
both countries. In the perception of dementia policie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the influ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nursing care insurance in Japan has led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dementia among college students.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dementia awareness does not 
affect dementia policy awareness, indicating that college students lack dementia awareness. Dementia awareness 
can increase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dementia-related services or dementia policies, but low 
dementia awareness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or negative perceptions of dementia. This can also affect the 
perception of dementia policies, and services and policies such as social support, prevention, and treatment 
related to dementia may not be sufficiently develop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wareness through the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such as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help improve and understand dementia awareness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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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령화 문제는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

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

인의 삶과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부

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1]. 2023년 1월 기준으로 대한

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2], 고령인구는 2017년 13.8%,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넘어갈 전망으로 초고령 사

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3].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

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4],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과 부양 문제는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었다[5].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사회

로의 변화 추세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치매 유

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6]. 세계보건기구(WHO)는

뇌 관련 질환에 따라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현재 5천 5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2030년에는 40%

증가한 7천800만명, 2050년에는 1억3천900만명까지 증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7].

제4차(‘21~’25)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

136만 1천명, 2040년 217만 3천명, 2050년에는 302만 3

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추정 치매 유병

률 역시 각각 10.48%, 12.62%, 15.91%로 가속화될 양상

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치매 인구는 75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0.2%, 205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16.1%

인 30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

는 가족은 돌봄으로 인한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어

려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선

택을 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노인 돌봄의 문제에 대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사회의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대한민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치매 관리정책

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 구성원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

선,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일본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대한민국 대학

생들의 비교·분석하는 것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각종 제반 시설과 정책 마련,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내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언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과 일본의 치매 현황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1일 기준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 6천여명, 추정 치매 유병률

은 10.33%에 해당한다[8]. 일본은 세계의 다른 나라보

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7.1% 고령화 사회, 1995년

14.5% 고령사회, 2003년 19.1%에 도달하였고, 2010년

2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 33.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

만명 가운데 약 20%인 2,500만명 정도가 노인인구이며,

치매 인구는 전체인구 중 약 8%인 200만명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일본은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미 초 고령 사회에 진입

한 일본에서 최근 이뤄진 지역 코호트 연구(local cohort

study)에 다르면 지역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85세 이

상에는 40%이상 치매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치매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부터 3번에 걸쳐서 치매 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법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7개년 간의

치매 관리 종합 정책을 마련하였다. 치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가 중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치매 검진 사업과 치매 진료, 약제비 지원 사

업을 시작하였다.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사업의 효과적

인 수행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 상담 센터를 설치

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치매 관

련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과

17개 시도에 치매센터를 설치하였다. 치매상담 콜센터

도 중앙 치매센터에 설치하였다.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기능 보강비용을 전달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기반시

설을 확충하였다. 2014년에는 치매환자 간병으로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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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단기간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

제를 도입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증 치매환자도 방문간

호,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였다. 2015년

12월에 마련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수요자 관점

에서 보다 촘촘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치

매환자 맞춤형 치료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와 보건의 균

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까

지의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

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가생활 지원과 중 증도에 따른 치료·돌봄 마련,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성을 추구하여

이전의 치매 종합관리 계획들보다 다층화된 측면을 보

이고 있다.제2차 종합 추진 계획에서 유지되어 오듯 계

속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되 지역

중심 연계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무엇보다 서비스 접근도를 높여 서비스 수혜자들로부

터의 정책의 신뢰도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인

프라 확충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100개소 이상 추가 설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개소에 머물고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22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추진 중에 있

다. 맞춤형 사례 관리 분야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 집중

관리 경로를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관점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1.7만명이 혜택을 받던 것을 치매안심센터 쉼터서비스

제공으로 경증치매환자도 지원받을 뿐 아니라 단기보

호제공을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4배 이상 증진 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증치매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

가 도입, 치매 전문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 진료 증가

에 발맞추어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인지·검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치매원인진단·치료 기술 개발연구

를 2028년까지 진행하고 후견법인 기준 마련 및 후견지

원 신탁도입, 치매가족휴가제 연 이용 한도를 6일에서

12일로 늘려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치매 발병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1987년

에 처음으로 노인 치매 측정 연구가 진행되면서 노인

치매 치료책과 치매 데이케어센터(Day-Service Center)

가 개소되었다. 1994년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노인 치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데이케어보다 발전된 형

태의 치매 노인 그룹홈이 개소되었고 2000년에는 대한

민국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의 법제화,

2004년에는 인지증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치매 용어의

변경이 이뤄지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졌다. 2005년에는 치매 관

리를 위한 10년 장기 계획 수립으로 치매 관리 의사 수

련과 치매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였고 2008

년에는 치매 환자의 의료 질 및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와 치매 관리

를 위한 의료 센터의 개소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5

개년 단위의 오렌지플랜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치매

관리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시와 2015년에

는 치매 문제에 대해 신오렌지플랜을 착수하게 되었다.

2015년 WHO 장관컨퍼런스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인 행동방향을 이어나갈 것을 결

의했다. 이러한 국제적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치매에 대한 개별적 관점을

존중하고 치매 문제를 장기적 해결과제로 보고 치매 단

계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자 했으며 의료적 관점에서는 치매를 예방 가능한 질병

으로 규정하고 예방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에 방점을 두

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로써 일본 A대학을 중심으로 총 180부의 설문지 중 유

효한 설문은 150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과 인구학적 비슷한 H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을 조사하

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 중 유효설문 119부를 통계처

리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치매정책 인식 10문항, 노인복지 인식

10문항, 치매 인식 8문항, 치매 태도 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Cronbach's α 값은 치매정책 인식 .871,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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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871, 치매 인식 .610, 치매 태도 .730이었다.

3.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한국 대학생은 남자가 44.5%, 여자가 55.57%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은 남자가 44%, 여자가 56%로

각각의 성별에 있어서는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일 대학생의 성별

비율은 양국 모두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은 한국 대학생인 경우 1학년 32.8%, 2학년 31.9%,

3학년 10.1%, 4학년 25.2%이며, 일본 대학생은 2학년

18.7%, 3학년 31.3%, 4학년 50.5%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9)

구분
한국 일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자 53 44.5 66 44
여자 66 55.5 84 56

학년

1학년 39 32.8 - -
2학년 38 31.9 28 18.7
3학년 12 10.1 47 31.3
4학년 30 25.2 75 50.5

2.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노인관련 교육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있다 42.9%이며, 일본 대학생 있다 96.7%, 없다 3.3%로

일본 대학생 대다수가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치매노인

동거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있다 42.9%, 일본

대학생 없다 80%, 있다 20%로 한국 대학생이 노인과

동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동거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81.5%, 있다 18.5%, 일본 대학생 없다

73.3%, 있다 26%로 양국 모두 노인 동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
Table 2. Experience of Korean-Japanese university students
related to the elderly

(n=269)

3.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

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값들

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한·일대학생노인복지인식,치매인식,치매태도,치매정책인식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269)

** p<.01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가 치매정책 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분산

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통계

값이 p=.001에서 68.189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

한 R2값은 .436으로 43.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은 1.52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637** 1 - -
치매 인식 .342** .456** 1 -
치매 태도 .453** .470** .450** 1

구분
한국 일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노인관련
교육경험

있다 51 42.9 145 96.7
없다 68 57.1 5 3.3

치매노인
동거경험

있다 51 42.9 30 20.0
없다 68 57.1 120 80.0

노인
동거경험

있다 22 18.5 40 26.7
없다 97 81.5 11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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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t=9.839, p<.001), 치매

태도(t=3.570,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일대학생노인복지인식,치매인식,치매태도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
Elderly Welfare Perception,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269)

*** p<.001

4.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

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값들이 정적

(+)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한국대학생노인복지인식, 치매인식, 치매태도, 치매정책

인식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19)

** p<.01

한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

다. 한국 대학생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하는 F통계 값이 p=.001에서 49.872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은 .565로 56.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은 1.655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t=5.905, p<.001), 치매 태도

(t=3.726,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대학생노인복지인식,치매인식, 치매태도가치매정책인식

에대해미치는영향

Table 6. The Effec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19)

*** p<.001

5.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일본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

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

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일본대학생노인복지에대한인식및태도, 치매인식, 치매태

도, 치매정책인식및태도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 between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awareness,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recognition and
attitude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711** 1 - -

치매 인식 .495** .600** 1 -

치매 태도 .650** .654** .635** 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치매정책
인식

(상수) .386 .323 1.196 .234
노인복지
인식

.553 .094 .506 5.905 .000

치매 인식 -.024 .109 -.018 -.220 .826
치매 태도 .371 .100 .331 3.726 .000
F 49.872***

R2 .565
수정된 R2 .554

Durbin-Watson 1.65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치매정책
인식

(상수) .159 .323 .590 .234
노인복지 인식 .682 .069 .541 9.839 .000
치매 인식 .009 .071 .007 .127 .899
치매 태도 .237 .066 .196 3.570 .000
F 68.189***

R2 .436
수정된 R2 .429

Durbin-Watson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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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0)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496** 1 - -
치매 인식 .020 .162* 1 -
치매 태도 .236** .181* .249** 1

* p<.05 ** p<.01

일본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

다. 일본 대학생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하는 F통계 값이 p=.001에서 18.70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은 .268로 26.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값은 1.897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일본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 t=6.671, p<.001), 치매 태도

(t=2.376,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본대학생노인복지인식,치매인식,치매태도가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영향

Table 8. The Effect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50)

***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일본 대학생 있다 96.7%로 일본 대

학생 대다수가 강의나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치매노인

동거 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일본 대학생 없

다 80%로 치매노인 동거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동거는 한국 대학생 없다 81.5%, 일본 대학생

없다 73.3%로 양국 모두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다가 높

게 나타났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

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교육경험

은 한국 대학생 57.1%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본 대학

생 96.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매인식이 치매정

책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

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

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

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

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

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

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

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

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

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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